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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

- 양육효능감 연구의 기초자료 -

정미현*

 

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척도개발과 이에 대한 타당화 연구이다. 양육지

식척도 개발연구는 Huang et al(2005)이 제작한 영아기 양육지식척도인 KIDI(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를 본 연구자가 제작자의 동의하에 번안하여 우리나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에 적절하게 수정하였고 수정된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 작

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KCDI,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은 연령별 발달에 따른 지식,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바람직

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등 4가지 하위척도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

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의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척도로서 영유아기 자

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육지식과 관련된 연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지식(parenting konwledge),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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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Davis-Kean et al., 2008), 양육효능감

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

으로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양육과 관련되어 생성되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다(Bryanton, 2008). Leerkes와 Burney(2007)는 양육효능감을 자

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

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고 정미현(2010)은 양육효능감을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양육상황에서 발생되

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양

육 상황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

녀에게 보다 수용적이고 비처벌적이다(Bryanton et al., 2008).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

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다

(Gerdes et al 2007). 양육효능감은 신념적인 부분에서의 인지적 차원(Coleman & Karraker, 

2003)과 문제해결능력인 기술 등의 행동적 차원(Baumrind, 1991),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적 차원(Teti et al., 1995)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념과 같은 인지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의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양육효능감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Hamama et al., 2008; Meunier & Roskam, 2009; Surkan et al., 2008)들을 보면, 양육효능감

은 어머니변인, 자녀변인, 환경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어머니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 등이 제시 되고 

있고, 특히,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어, 양육효능감과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은 매우 상관이 높은 요인으로서, 정적 상관

을 보이고 있다(Morawska, 2009). Coleman과 Karraker(2003)는 양육효능감을 적절한 양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양육효능

감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영유아기에 대한 발달의 지식이 높을수록 어머니

는 영유아와 상호작용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 대해 더욱 

유능감을 느끼게 하며, 반대로 영유아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떨어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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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양육지식의 향상으로 부

모의 양육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정미현, 2010).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양육지

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5개의 요인으로 측정가능하다

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러한 

양육지식은 아동의 사회심리적, 인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효능감과 양육지식

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Morawska, 2009). 따라서 양육

지식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

구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양육지식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양육효능

감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지식관련 연구들에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영아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용어나 어휘 부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양육지식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고 있어서 

한국적 문화를 고려하여 제작 된 척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 영유아기 자

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양육지식 척도 중 일부는 육아지원이나 보육제도 등 부모들

이 다소 어려워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양육지식 척도들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서에 맞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의 양육지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와 양육지식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는 신뢰로운가?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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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

이 설정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2006). 양육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양육상황에 적용한 개념이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태도

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

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Cheung, Lam, & Ngai, 

2008). 정미현(2010)은 양육효능감 연구를 통하여 양육효능감을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양육상황에서 발생되는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을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 즉 신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미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중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고, Guimond, Wilcox와 Lamorey(2008)는 주 양육자

의 양육능력은 주 양육자의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주 양육자의 지식 향상을 통해 주 

양육자의 능력이 개선되고 이는 양육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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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

자녀의 성별
남 79 53.5

여 70 46.5

자녀의 나이

만 2세 32 21.4

만 3세 40 26.8

만 4세 42 28.1

만 5세 35 23.4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40 26.8

둘째 38 25.5

셋째이하 22 14.7

외동 49 32.8

연구대상자

연령

20대 20 13.4

30~35세 58 38.9

35~40세 49 32.8

40대 이후 22 14.7

배우자

연령

20대 8 0.5

30~35세 38 25.5

35~40세 76 51.0

40대 이후 35 23.4

연구대상자의 

직업

전업주부 83 55.7

전문직 14 9.39

사무직 12 8.05

자영업 5 1.30

기타 35 23.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

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150명이 편의 

표집되었으나 이중 질문에 누락된 문항이 있는 1명을 제외한 14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부모교육연구, 제8권 1호, 2011

74

배우자의 

직업

전문직 23 15.4

사무직 38 25.8

기술직 52 34.8

자영업 23 15.4

기타 13 8.72

가족의 형태
핵가족 118 79.1

확대가족 31 20.8

  

  2.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양육지식척도개발을 위해 Huang(2005)의 양육지식 척도(KIDI) 중 질문 문항이 한국적 상

황이나 영유아기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는 문항을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3

인에게 내용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 에비조사를 기초로 

수정된 30문항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기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응답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질문

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표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50부의 자료를 

가지고 30개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천정효과와 극단적으로 작은 표준편차

를 가진 문항6개를 제외한 24개 문항이 결정됐다.

2) 본조사

양육지식 척도개발을 위한 본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150부의 설문지 중 미 응답 및 성실한 답변이 아닌 설문지 1부를 제외한 149

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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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4문항의 수정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Huang(2005)이 제작한 척도인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를 제작자의 동의를 받아 본 연구자가 번안한 뒤 영유아의 부

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수정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0문항으로서, 

Likert식 3점 척도이며, 요인분석에 의해 발달단계, 육아, 훈육에 대한 지식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 계

수는 Cronbach α = .72이다.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양육

지식

발달단계

 21(2, 4, 6, 8,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5, 26, 27, 

28, 29, 30)   

.70 .81

육아  6(1, 3, 5, 9, 12, 13) .70 .81

훈육  3(7, 10, 11) .70 .81

양육지식 전체 30 .72 .82

<표 1> Huang(2005)의 양육지식(KIDI) 하위 영역별 신뢰도와 타당도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program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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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지식(KCDI)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Component

1 2 3 4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

KCDI23 .650 -.015 .100 -.097

KCDI22 .628 .160 -.016 -.045

KCDI15 .548 .196 .126 .115

KCDI19 .539 .070 .299 .083

KCDI17 .518 .224 -.309 .059

KCDI28 .500 -.142 .083 .150

KCDI20 .491 -.012 .160 .204

발달 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KCDI16 .101 .648 -.122 .053

KCDI10 -.053 .629 .052 .012

KCDI3 -.032 .462 .127 .144

KCDI29 .209 .448 .030 .020

KCDI30 .267 .430 .098 .336

KCDI13 -.008 .416 .101 .125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KCDI4 -.097 .037 .700 .215

KCDI5 .081 .068 .586 .013

KCDI12 .180 -.132 .569 -.169

KCDI21 .154 .246 .505 .035

KCDI6 .332 .315 .459 -.081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KCDI9 .154 .354 .278 -.583

KCDI18 .090 .091 .030 .564

KCDI7 .008 .290 -.099 .522

KCDI27 -.018 .122 .153 .520

KCDI26 .180 .188 .093 .423

KCDI24 .318 -.039 -.098 .421

<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요인분석

IV. 분석결과

1. 구인타당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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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값 3.701 1.954 1.678 1.432

분산율 11.018 9.083 8.544 7.879

누적분산율 11.018 20.101 28.644 36.524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변수 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 .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고, .70이

상이면 적당한 것이며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고, .50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이나, 0.50미만이

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705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619.115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4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3.701, 설명비가 11.01%로 나타나 A 요인을, 요인 2는 고유값이 

1.95, 설명비가 9.08%로 나타나 B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요인 3은 고유값이 1.67, 설명비

가 8.54%로 나타나 C 요인을, 요인 4는 고유값이 1.43, 설명비가 7.87%로 나타나 D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행렬의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 혹은 문항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

인 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각 변수 혹은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요인부

하량은 ± 0.3이상이면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되므로 요인 1은 15, 17, 19, 20, 22, 23, 

28번 문항의 7개 문항이, 요인 2는 3, 10, 13, 16, 29, 30번 문항의 6개이, 요인 3은 4, 5, 6, 

12, 21번 문항의 5개 문항이 요인 4는 7, 9, 18, 24, 26, 27번 문항의 6개 문항이 설명하고 있다. 

네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분산의 36.54%를 설명하고 있어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양육지식 측정도구는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육지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한 본 연구의 척도를 문항양호도와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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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

도를 산출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에서 30개 문항 중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28개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

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scree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전체 변량의 36.54%를 설명하는 네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11.0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요인 1은 1은 15, 17, 19, 20, 22, 23, 

28번 문항의 7개 문항이 해당되고, 이 문항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

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로서 자녀의 연령별 발달이 적절한지, 연령에 적합한 발달에 대

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서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3, 10, 13, 16, 29, 30번 문항의 6개로서 이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 촉진에 관한 질문과 긍정

적 발달촉진을 위해 필요한 영유아기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발달 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4, 5, 6, 12, 21번 문항의 5개 문항으로서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로서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양육방식에 대한 질

문과 아동으로 하여금 연령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적절한 훈육을 실시 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문항들은 올바른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7, 9, 18, 24, 26, 27번 문항의 6개 문항이 설명하고 있다. 이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과

정상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및 발달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행

동과 발달을 영유아 각 개인의 특성과 개인적 발달차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이해하고 있는지

에 질문을 담고 있어서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 양육지식에 대한 연구인 MacPhee와 Miller-Heyl(2003)에 의한 연구 결과와 유의미하

다. 양육지식과 관련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

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

방식,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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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양육

지식

연령별 발달에 따른 

지식

 7(15, 17, 19, 20, 22, 

23, 28)   
.72 .83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6(3, 10, 13, 16, 29, 

30)
.72 .83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5(4, 5, 6, 12, 21) .72 .83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6(7, 9, 18, 24, 26, 

27)
.72 .83

양육지식 전체 24 .74 .85

<표 3>

2. 신뢰도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서 나타난 양육지식 척도는 

다음 <표 4>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전체의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 합치도의 경우 

신뢰도는 .74이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양육

지식

연령별 발달에 따른 

지식

 7(10, 12, 14, 15, 17, 

22, 18)   
.72 .83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6(1, 7, 9, 11, 23, 24) .72 .83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5(2, 3, 4, 8, 16 .72 .83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6(5, 6, 13, 19, 20, 

21)
.72 .83

양육지식 전체 24 .74 .85

<표 4> 양육지식(KCDI)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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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먼

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의 개발과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척도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문항

의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문항의 반응분포과 문항의 변별도에서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척도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

써 준거관련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

의 신뢰도는 .7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이 .72, 발달촉

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이 .72,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이 .72, 개인차 및 발달원

리에 대한 지식이 .72, 전체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성된 척도는 신뢰롭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문항의 양호도,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지식 척도는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겠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는 4개 영역으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지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영아기에 

국한되어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유아기 자녀를 포함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양육지식 측정

도구의 타당화를 실시하였는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은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경험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등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인 양육지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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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의 요소인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중의 한 요인으로서 접근하였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는(정미

현, 2010) 양육지식을 올바로 측정함으로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지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영아기에 국한되어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기 역시 부모의 양육지식이 아동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시기이므로 아동기 양육지식 척도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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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들은 항상 관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식사하기를 지속하려 한다. 1 2 3 4 5

2. 일반적으로 아기들은 출생 시 보거나 냄새 맡지 못한다.             1 2 3 4 5

3. 어떤 날은 자녀를 훈육하고 다른 날은 같은 일을 무시한다. 훈육은 그날 그날의 기분
에 달렸다.

1 2 3 4 5

4.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영아기부터 엄격하게 훈육하는 편이다.   1 2 3 4 5

5. 어린동생이 생길 때 손가락을 빠는 퇴행행동을 수용하고 있다.       1 2 3 4 5

6. 자녀가 웃거나 쳐다보기 전에는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7. 영아는 주위가 너무 시끄럽거나 볼 것이 너무 많으면 주위에 무관심해 진다. 1 2 3 4 5

8. 우는 자녀를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녀를 더 망치는 행동이다. 1 2 3 4 5

9. 영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편이다.  1 2 3 4 5

10. 대부분의 만 2세 영아는 TV상의 이야기와 실제를 구별하여 말 할 수 있다. 1 2 3 4 5

11. 영아는 12개월 전후하여 걷는다. 1 2 3 4 5

12. 8개월 된 영아는 낯선 사람들과 낯익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한다. 1 2 3 4 5

13. 7개월에 영아는 물건을 잡기위해 손을 뻗을 수 있다. 1 2 3 4 5

14. 만 2세 영아는 성인처럼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 할 수 있다.  1 2 3 4 5

15. 12개월 된 영아도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6.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는 무시해야 한다.  1 2 3 4 5

17. 대부분의 영아는 15개월경에 화장실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1 2 3 4 5

18. 영아기 자녀의 인지발달 촉진을 위해 좋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1 2 3 4 5

19. 자녀가 말을 안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도와주는 것이 좋다. 1 2 3 4 5

20. 자녀를 훈육할 때는 큰 소리로 매우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21. 영아기 자녀의 신체발달 촉진을 위해 보행기에 태워주고 있다. 1 2 3 4 5

22. 만 3세 유아는 혼자놀이를 즐긴다. 1 2 3 4 5

23. 12개월 된 영아는 숨길 때 본 장난감을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24. 보통의 만 3세 유아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1 2 3 4 5

역코딩문항 : 1, 9, 11, 12, 13, 15

<부록: 양육지식척도(K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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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validity of parenting knowledge scale

Jeong, Mi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bout validity of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Scale(KCD) & to explore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knowledge 

according to development stages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and to investigate related variable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This will be base study for improvement of parenting efficacy 

program for preschool child mothers. This study was investigate of Huang(2005)  'Knowle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 30 items)' sc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Second,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Third, There are 4 sub scale: The knowledge about developmental stage, The knowledge 

abou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The knowledge about parenting style and discipline, and The 

knowledge about individual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principle.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knowledge, self efficacy 

* Lecturer, 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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